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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신차살래 준중형판매 뚝

신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대기수요로 경차와

준중형차판매가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국내 시장에서 올해 5

월까지경차의판매비중은 137% 준중형차는 13

6%로집계됐다 경차판매비중이 13%대로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며 준중형차는 2002년

이후 13년만이다지난해만해도경차는154% 준

중형차는 161%를차지했다

이처럼 경차와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크게 떨

어진 이유는 신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구매

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

석이다

이와관련 한국GM과현대차는

하반기에 각각 경차 스파크와

준중형차아반떼신차를출시

하겠다고밝힌바있다

통상 57년 주기로

신차 출시가 다가오면

소비자들이구매를미루

기 때문에 해당 차종뿐

만아니라경쟁차종을포

함한 차급 전체의 판매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수요로 인한 판매 감소

영향은 경차보다 준중형차에서

더크게나타났다

이로 인해 1999년부터 16년간 줄곧 우위에 있던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올해 경차 밑으로 떨어져

17년 만에 경차와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역전됐

다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때

153%로 273%인 경차보다 낮았으나 이듬해인

1999년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169%로 141%인

경차를다시제쳤다

업계에서는 1998년에는극심한경제위기로경차

가 준중형차를 넘어섰다면 올해는 대기수요의 차

이로인해두차급의판매비중이역전된것으로보

고 있다 아반떼가 스파크보다 판매량이 많은데다

가 6세대 아반떼에 대한소비자들의기대가 커대

기수요도더크게발생한다는의미다

올해국내자동차시장은현대투싼 기

아 쏘렌토 르노삼성 QM3 쌍용 티

볼리 등 신차들의 인기로 SUV

의독주가이어지고있다 지난

해까지 20%대였던 SUV의

판매비중은 올해 5월까지

331%로 높아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하반기준중형차

아반떼와 스파크 중형차 K5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면 승

용차의판매비중도다시늘어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연합뉴스
올해국내자동차시장을이끌고있는쌍

용차 티볼리(왼쪽)와 기아차 쏘렌토

한국 GM현대기아차

하반기스파크아반떼K5 출시

판매비중경차 137%준중형 136%

전년보다각각 17%P25%P 떨어져

올해광주시등일부지방자치단체의전

기차구입보조금이감소하고유가가내려

가자전기차의인기가지난해만못한것으

로나타났다

8일 지자체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서울시는최근각각전기차민간

보급사업의신청을받았지만계획한대수

만큼신청이들어오지않은것으로집계됐

다 광주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공고를 냈지만

마감일까지신청은 70대에그쳤다

광주시는 마감일을 지난달 24일에서 이

달 30일로 늦췄다 서울시도 신청 기한을

지난 5일에서 오는 26일로 3주간 연장했

다 전기차 구입 희망자들은 각 지자체의

민간보급사업에신청해추첨을통해대상

자로선정되면보조금을받는다대당국비

1500만원에지자체별보조금이더해진다

손경종광주시자동차산업과장은 지난

해에는경쟁률이 3대 1이었는데올해는신

청이 적었다면서 유가가 많이 내려간데

다 보급 대수를 늘리다 보니 시 보조금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

로 낮아진 것도 영향

을미친것같다고분

석했다 이어 수요를

다 충족할 때까지 신

청을 받을 예정이라면

서 문의가많이들어오고있어 1

차 연장한 기한까지 대수가 다 찰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대상이 승용

차(510대)와 트럭 이륜차등 565대이지만

신청대수는 267대로절반에도못미쳤다

서울시역시보조금이수백만원깎인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

난해보다보급대수를 3배정도로대폭늘

렸다 서울시의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

는 182대였으며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바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제주도에

서는 올해 지난해(225대)의 6배 이상인

1468대를보급하는데평균 22대 1의경쟁

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므로

제주도민은모두 2200만원의보조금을받

는다

제주를 포함해 부산 대구 창원 순천

영광등 9개지역은이미공모와추첨을통

해1801대의배정이끝났다기아쏘울 EV

가이가운데가장많은41%를차지했으며

르노삼성SM3 ZE가34%로뒤를이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 차량의 2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아직 걸음마 단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대수는 3000

여대로전세계보급대수의 05%에불과

하다 임동률기자exian@

#차를바꾸기위해얼마전폴크스바

겐 전시장을 찾은 직장인 이모씨는 딜

러에게 견적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가 눈여겨본 차종은 티구

안 20 TDI BMT 프리미엄 딜러는 폴

크스바겐의 전속 금융사인 폭스바겐파

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할부상품을 이

용하면차값 4750만원중에서 365만원

을 할인해준다고 제시했다 현금으로

먼저 1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900여

만원을 36개월할부로할경우 월납입

금은 이자를 포함해 91만원 가량 금리

가얼마인지는알려주지않았다

이씨가 나중에 직접 계산해보니 할부

금리는 844%였고 3년간 내야 할 이자

는 400만원가량에 달했다 이 견적대로

라면 차 값 할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을이자로내야하는셈이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음에도독

일 수입차업체의 할부금융사들은 여전

히 79%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배짱장사를하고있다특히이들업체

는 금리 수준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할

인 혜택만을 앞세우며 소비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영업행

태라는비판이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계 수입차 할

부금융사들은 구형이나 비인기 모델 등

을 제외하고 할부금리를 79%대로 운

영하고있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업체별 평균

할부금리 현황을 보면 BMW의 도이치

파이낸셜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

아는 각각 886%와 725% 효성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은 90% 폴크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아우디폴크스

바겐)는 779% 등이다

반면 국산차 업체들

은 평균 4%대 금리

를형성하고있다

수입차 할부금융

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 고

객의 할부금융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로 할부판매를 진행한다 폴크스바

겐은 지난 4월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를 2%대에 발행했고 벤츠와 BMW도

지난해 말 각각 246%와 253%의 이율

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를 2%대 초반 금리로 발행했음

에도할부이자를최대 9%까지 받는것

은소비자에게과다비용을청구해부당

한이익을올린셈이라고지적했다

지난해독일수입차업체들과전속금

융사들은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었

다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땅짚고헤엄치기영업을통해 높은수

익을올렸다는지적이나온다 연합뉴스

광주 100대 보급계획신청은 70대 그쳐기한연장

전기차 보조금줄자인기시들獨수입차할부금리국산차의 2배

年9%대할인 혜택으로판매해놓고높은이자받아


